
1. 서론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됨에 따라 노인 운전자의 교통 사고율도 크게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1,2]. 고령자는 신체적인 능력 

및 인지반응 속도가 일반인 보다 늦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회피능력 및 사고 후 2차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3,4].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의 특징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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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나고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로 인한 고속도로 사고의 피해가 심각해

지고 있다. 특히 흐린 날과 야간의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고령운전자의 응급상황이 후속차량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2차, 

3차 사고로 확대되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그러므로 고령자의 사고차량과 후속차량들 간의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차량간 긴급통신 정책과 그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고령운전자의 응급상황 시 특수한 비상등 패턴

을 활용하여 후속차량에게 전달하여 2차사고 예방 및 긴급구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및 방법을 제안하였다. 추가적

으로 적색 제동등을 활용한 차량간 적외선 긴급통신 시스템을 도입하고 RC-Car 형태의 시작품으로 구현함으로써 그 

실현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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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number of elderly drivers increases, traffic accidents from the elderly also increase. In 

particular, the emergency situation of the elderly driver is not transmitted to the following vehicle 

during cloudy days and night highway accidents, so it is extended to the second and third accidents, 

leaving serious aftereffects. Therefore, there is an urgent need to establish an economic and effective 

inter-vehicle emergency communication system between the accident vehicle of the elderly and the 

following vehicles. In this paper, we have proposed a policy and method that can take advantage of 

the special emergency light pattern of an elderly driver in an emergency and transmit it to the 

following vehicles, thereby providing secondary accident prevention and emergency relief. Furthermore, 

by introducing an infrared emergency communication system between vehicles using red brake lights 

and implementing it as a prototype of RC-Car, we have checked the feasibility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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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이상 및 당뇨병 쇼크와 같은 노인 운전자의 갑작스런 

건강 문제가 이들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5,6].

최근 자동차의 성능이 높아짐에 따라, 고속도로에서의 

고속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선행차

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후속차량이 충돌하는 2차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빠른 속도로 인해 인명피해 또한 심각

한 수준이다[7,8]. 최근 3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54.2%로 일반사고 

9.3%의 6배에 가까운 수치로 나타날 만큼 사고의 피해가 

심각하다. 그러므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차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2차 교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2차사고

의 예방을 위해서는 앞차가 후속차량에게 최대한 빨리 

자신의 사고상황을 알리는 것이 최선이다[9,10].

기존의 고속도로 교통사고 및 2차 사고의 방지를 위한 

선행기술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차세대 교통 

시스템인 V2X(Vehicle to Everything communication)

시스템은 교통사고 예방 , 도로 효율적 활용 , 자동차 기술 

활용을 이동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1,12]. 기존 교

통시스템의 한계점인 차량 대 차량, 차량 대 인프라 간 위

험 정보 공유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시

스템이다[13]. WAVE(Wireless Access in Vehicle 

Environment)는 도로에 설치된 RSU(Road Side Unit)

와 차량에 설치된 OBU(On-Board Unit)들이 Node로 

있는 상황에서 I2V(RSU-OBU) 혹은V2V(OBU-OBU) 

통신을 하는 것이다[14,15]. RSU는 도로의 노변장치로 

단거리 전용통신 장치이로, 1차사고 발생시, 차량간 RSU

간의 통신을 통하여 OBU에 수집된 정보를 통신한다. 

RSU 노드는 안전 경고 및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두 번째로 고속도로에서의 긴급상황을 주변에 알리는 

긴급통신시스템으로 e-call 시스템이 존재하였다[16,17]. 

EU의 선진국에서 자동차 사고의 경우, 일부 연구는 소중

한 생명을 구출하기 위해 가장중요한 시간인 Golden 

Time내에 긴급 구조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

다[18,19].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 차량 사고 발생을 감지

하고 사고 위치와 충격의 강도와 같은 정보가 포함 된 최

소의 짧은 메시지를 응급 구조 센터에 보낸다[20].

하지만 기존의 V2X은 노변기지국(RSU), 돌발상황 검

지기, 차량단말기(OBU), 보행자검지기, 신호제어기 등의 

장비 및 인프라가 필요하다. 또한 e-call 시스템에는 고

가의 장비와 전용 터미널의 장착이 요구될 뿐 아니라 운

전자가 요금을 지불 할 때만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 시스템은 주로 1차 교통사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2차, 3차 교통사고 예방에는 미

흡하였으며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

었다. 

근거리에 사용되는 광무선 통신에서는 가시광선을 이

용하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적외선을 전달매체로 이용하

는 경우가 더 많다. 적외선은 가시광선에 비해 파장이 길

기 때문에 공기 중에 떠도는 미립자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으며, 기기간의 거리가 짧다면 전파에 비해 넓은 대역

폭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고속으로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다. 더 큰 장점은 바로 보안성으로 가까운 거리와 정해

진 각도에서만 통신이 가능하므로 원거리 무선 통신망처

럼 외부에서 몰래 데이터를 빼가거나 변조하기가 어렵다. 

또한 적외선 통신 모듈은 구조가 간단하고 생산단가가 

낮아서 이를 탑재한 제품을 저렴하게 대량생산할 수 있

다는 것도 장점이다[21].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기존기술 대비 경제적으로 구

현가능하며, 심각한 사고를 초래하는 판단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차량간 긴급통신 정책 및 시스템을 제안함으

로써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와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

고자 한다. 특히 빠른 사고대처가 어려운 고령운전자를 

위하여, 교통사고 및 긴급건강문제 발생시 자동적으로 후

속차량에게 알리고, 차량 간 긴급 통신을 실시하여 후속

차량이 급정거 하거나 서행하여 고속도로에서의 2차 사

고를 최소화 할 수 있다.

2. 기존 기술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기존의 기술들은 크게 차량간 긴급통신인 

V2X System 그리고 긴급구호시스템(e-call System)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기술의 특징 및 현재 각 기술들이 

가진 한계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위한 V2X 시스템 

차량 통신은 1990년대에 간단한 사고신고, 고장알림 

같은 텔레매틱스의 목적으로 GM에서 가장 먼저 도입해 

보급하기 시작했다. 최근 10년 전부터는 그림 1과 같이, 

차량안전 주행에 도움이 되는 차량간 (Vehicle to Vehicle),

도로교통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Vehicle to 

Infrastructure & Vehicle to Network) 및 차량과 행

인 간 (Vehicle to Pedestrian)통신을 사용하여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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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기 어려운 앞차에 가린 도로상황(사고, 비상사태), 악

천후, 신호등 변화 및 행인의 움직임 정보 등을 종합하여 

주행안전성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되었다[11]. 

Fig. 1. V2X system for Car Accidents [11]

차량 주행안전을 위한 차량통신은 무선랜 기술을 확장

한 WAVE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WAVE의 한정적인 커버리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동통신망인 LTE 기술을 이용한 차량통신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2017년 3월에는 국제 통신표준화 기

구인 3GPP에서 LTE기술로 지연시간을 최소화하고 차량

간 직접통신을 지원하는 등의 LTE 차량 통신을 위한 표

준화가 완료되어 차량통신의 확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

었다[12,13].

2014년에는 이러한 차량통신이 전체 스마트시티와 

결합된 시나리오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단순한 주행이나 

교통정보를 차량에 제공하는 것을 넘어 차량이 주행하는 

구간을 예측해서 미리 가로등을 켜준다거나 차량들의 상

태를 모니터링하여 신호등이나 가변차선을 실시간으로 

조정하여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보다 지능화된 교통시스템

의 시범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림 2와 같은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은 기존 교통시스템과 다르게 정보공유를 특징

으로 한다[14,15].

Fig. 2. C-ITS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n Korea [13]

즉, 현재의 교통시스템은 시설 및 교통상황, 차량이동 

등의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전달하는 흐름인 반면, 

C-ITS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인프라, 컨트롤 센터

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능동적으로 교통

상황(사고, 교통혼잡, 악천후)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교

통안전을 보장하게 된다.

2.2 Emergency Call System (긴급구호 시스템)

차량 긴급구호체계(e-Call)는 차량의 교통사고가 일어

나면 자동으로 사고를 감지하고, 사고정보(발생시각, 위

치, 피해상황)를 긴급콜센터에 전송하여 신속한 구조를 

요청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로 하는 시스템이다

[16-18]. 그림 3은 그 개념적인 동작순서를 그린 것이다.

국내에서는 심각한 교통사고 현실과 전 세계적 

e-Call 의무화 추세를 반영하여 2015년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와 국토교통부 공동으로 다부처 공동기술협력 특별

위원회를 통해 국내 e-Call 표준화 및 연구개발을 시작

했다. 2017년 e-Call 시험 표준이 한국 지능 형 교통체

계협회 단체표준으로 제정되고, 2018년 사고 상황 판단

을 위한 선택적 정보 요구에 따라 부가 정보 등록절차가 

제정되었다. 2018년 최소사고정보인 MSD(Minimum 

Set of Data)와 차량 센서정보의 전송 프로토콜이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 표준으로 제정되었다[19-20].

Fig. 3. Emergency Call System for car accidents 

[17] 

현재 차량 긴급구난체계(e-Call)는 부처 간 협의를 통

해 e-Call 법제화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향후 법제화를 

통해 신규 및 기존 운행 차량에 e-Call의무 장착이 시행

될 경우, 국내 시장이 확산되어 e-Call 서비스 기반이 형

성되어 사고발생에서 신고 및 긴급구조까지 걸리는 시간

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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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존 기술이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이처럼 기존에 연구 개발된 V2X 과 e-Call 시스템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먼저 V2X

의 경우 고가의 장비 및 전용 터미널의 장착이 요구될 뿐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인프라 와 네트워크가 제공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 시스템은 주로 1차 교통사고 예

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2차, 3차 교통사고 예방에

는 미흡하였으며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서비스와는 거리

가 멀었다. 두 번째로 e-Call 시스템은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처리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로, 1차와 2차 

교통사고의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에 적용하기에

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미 차량에 설비된 장치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저렴하고 간단한 장치만을 추가함으로

써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고령자의 신

체적 정신적 특징을 최대한 반영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과 기술적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3. 제안 시스템의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건강상태과 인지능력 

및 사고대처능력이 정상인 대비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를 

위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2차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후속 차량으로 하여금 대응준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차량간 긴급상황 및 응급구호 알림 시스템

먼저 고령운전자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을 때의 

경우를 가정해보기로 하자. 기존의 자동차에서 후속차량

에게 긴급상태를 알리는 방법은 비상 깜박이를 점멸시키

는 방법이 유일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비상 깜박이는 긴

급상황, 전방 차량의 사고, 서행 뿐 아니라 미안함, 고마

움을 표현하는데 전반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후속차량이 

자신의 차량의 긴급함을 정확하게 알아서 대처하기가 어

려운 것이 사실이다. 둘째로 자신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거나 전방차량의 사로로 인해 급정거를 해야할 상황이

라도 2차사고 예방을 위해 후속차량에 긴급하게 알리는 

방법은 운전자가 직접 비상깜박이를 점멸시키는 방법이 

유일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내부에 그림 4의 좌측

과 같은 기존의 비상등 버튼에 추가로 우측의 응급/구급 

상황(운전자의 건강악화)을 표현하기 위한 응급등 버튼

을 장착하여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당연히 비상등의 

패턴과 응급등의 패턴은 달리하여 후속차량이 기존의 비

상깜박이 상황과 응급깜박이 상황을 구분 지을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a) (b)

Fig. 4. In-vehicle special buttons for emergency 

communication (a)Hazard Light (b)Emergency 

Light

(a) Blinking Pattern for Hazard Light

Left Light Right Light
Duration [sec.]

(On/Off)

O
O

O
repeat

O
O

O
repeat

0.6/0.4
0.6/0.4

0.6/0.4
repeat

Table 1. Flashing Pattern of (a) Hazard Light (Conventional)

and (b) the Proposed Emergency Light

(b) Proposed Blinking Pattern for Emergency Light

Left Light Right Light
Duration [sec.]

(On/Off)

O
X

O
repeat

X
O

O
repeat

0.6/0.4
0.6/0.4

0.6/0.4
repeat

표 1에서는 (a) 기존의 비상등의 깜박임 패턴과 (b) 제

안하는 응급등의 깜박임 패턴을 나타내었다. 특히 응급등

의 깜박임 패턴은 일반적인 운전상황에서는 나타나기 어려

운 깜박임 패턴을 찾아낸 결과이므로 실수로 응급등과 같은 

패턴의 방향지시등 동작을 표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본 논문의 목적인 고속도록의 응급상황(비상상

황) 발생시 2차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응급상황의 

자동차가 후속차량에 제안하는 응급등을 점등하여 알려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후속차량은 이러한 

앞 차량의 응급상황(사고 및 비상상황)을 신속하게 후속

차량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동일한 패턴으

로 전달하게 되면 누가 진짜 응급상황의 차량인지 알 수

가 없으므로 처음 응급상황을 알린 차량과 이것을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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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게 전달해 주는 차량의 응급등 전달패턴(relay 

pattern)을 달리해야 한다. 

표 2에서는 첫 번째 응급상황을 알리는 응급등 패턴과 

후속차량이 2차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것을 전달(relay)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전달, 2번째 전달, 그리고 3번째 

이상의 전달 일때의 패턴을 선형적으로 확장하여 표시하

였다. 표 2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전달에서는 

양쪽 방향지시등이 동시에 깜박임이 2번, 표 2 (b)처럼 

i번째 전달은 i+1번 동시 깜박임이 발생한다. 그리고 처

음부터의 마지막까지의 패턴을 1주기로 계속 반복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응급등의 점멸은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면서 신속하게 작동시키기 어려우므로 차

량 전면에 응급등 인식장치를 장착하여 자동적으로 1차 

전달, 2차 전달, 3차전 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a) Proposed Blinking Pattern for 1st Relaying

Left Light Right Light
Duration [sec.]

(On/Off)

O
X
O

O
repeat

X
O
O

O
repeat

0.6/0.4
0.6/0.4
0.6/0.4

0.6/0.4
repeat

Table 2. Proposed Flashing Patterns for Relaying of 

Emergency Light ( ith relay, where i=1,2,3 )

(b) Proposed Blinking Pattern for ith Relaying

no Left Light Right Light
Duration [sec.]

(On/Off)

-
-

-
i=1
·
·

·
i
-

O
X

O
O
·
·

·
O

repeat

X
O

O
O
·
·

·
O

repeat

0.6/0.4
0.6/0.4

0.6/0.4
0.6/0.4

·
·

·
0.6/0.4
repeat

만약 4차 이상(i>=4)의 전달 상황이 되면 더 이상 응

급등의 전달은 큰 의미가 없어지므로, 기존의 비상등 패

턴으로 대신하여 후속 자동차에게 경각심을 주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과 같이 비상등과 응급

등 그리고 응급등의 전달 절차 및 규칙을 정책적으로 차

량간 긴급통신의 방법으로 적용하기를 제안한다. 

3.2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응급상황(비상상황/1

차 교통사고) 발생시 원인차량의 동작 알고리즘과 이를 

인식한 후속차량이 2차사고 방지를 위하여 이러한 상황

을 후속차량들에게 자동적으로 전달(Relay)하는 동작을 

하는 알고리즘을 요약한 동작 흐름도 이다.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먼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갑

자기 악화되어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응급등을 

자의로 동작시킬 수 있다. 또한 차량이 일정강도 이상의 

충돌로 심각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충격센

서가 이를 감지하여 제안하는 응급등을 자동으로 점멸시

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선행자량에서 응급등이 점멸하는 것을 발견한 

후속차량은 자동으로 이를 감지하여 자신의 후속차량들

에게 응급상황을 전달(Relay)하게 되는데, 1차 전달, 2차 

전달, 3차의 전달에 대해서 표 2의 패턴으로 자동차가 자

동적으로 깜박이를 점등시키도록 한다.

Fig. 5. Operation Flow-chart of Proposed Contents

그러나 고속도로 교통사고시 후속차량이 선행차량의 

깜박임 패턴을 인식하려면 최소 3초 이상이 소요되므로, 

영상처리를 통해 응급패턴을 처리하는 방법은 매우 비효

율적인 방법이다. 왜냐하면 선행차량에서 1차 사고가 발

생 후 3초 이상 경과 후 반응하게 되면 2차 사고를 방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후방등은 붉은색을 이

용한다는 것과 차량은 차선에 따라 움직이므로 앞차와 

후속차량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에 착안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긴급통신의 전달방법으로 적

외선 통신을 도입 하고자 한다. 하지만 만약에 적외선 통

신을 통한 긴급(응급)상황 전달에 실패하게 된다면, 후방

차량은 위험을 피하지 못하고 2차 교통사고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긴급(응급)상황의 경우 후방등을 통

한 적외선통신과 동시에 응급등을 점멸하도록 하여 만약 

적외선통신이 실패하더라도 운전자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2중의 안전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4호234

4. 제안 시스템의 구현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제안했던 적외선을 이용한 긴급

통신 시스템을 RC-Car에 적용시켜 동작시켜봄으로써 

향후 실제시스템에 적용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4.1 적외선을 이용한 긴급통신시스템의 구성

경제적인 가격으로 구현가능한 적외선통신을 이용한 

차량간 긴급통신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 블록

도를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여기서 왼쪽이 고령자가 

운전하는 선행차량이고 오른쪽이 후속차량을 나타낸 그

림이다. 중앙에 아두이노 우노보드를 설치하고 선행차량

에는 충격감지기와 응급깜박이 버튼을 장착하여 교통사

고와 갑작스런 운전자의 비상상황을 검출한다.

Fig. 6. H/W Block Components for Emergency 

Communication between Cars

만약 일정이상의 충격이 감지되거나 운전자가 응급깜

박이를 누르게 되면 우노보드를 통해 미리 지정된 패턴

에 따라 차량후방의 비상램프가 점멸하게 된다. 동시에 

적외선 송신기를 통하여 응급(비상)신호가 후속차량에 

전송되게 된다. 후속차량은 선행차량의 응급신호를 적외

선 수신기를 통하여 수신한 후 1차/2차/3차 사고 중 어

느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 판단에 따라 3장의 표2에

서 지정된 비상점멸등 패턴에 따라 램프를 점멸하고 동

시에 적외선을 통하여 비상 신호를 후속 차량에게 전달

하게 된다.

4.2 적외선을 이용한 긴급통신시스템의 구현

그림 7은 앞 절에서 열거한 동작시나리오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긴급(응급)상황과 고속도로 1차 교통사고 상황

을 감지하여 적외선통신을 통하여 전송하기 위한 제안시

스템의 하드웨어 구현도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RC-car 전방에 충돌감지를 위한 충격감지 센서

와 초음파 거리감지 센서를 장착하여 자동차의 추돌상황

을 검출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는 전면 중앙에 적외선 

수신기를 장착하고 아두이노 우노보드와 연결하여 수신

된 비상(응급)신호로부터 적외선신호를 도출하여 값으로 

인식한다. 검출된 값에 따라 수신된 신호가 1차 긴급(응

급)신호인지 2차, 3차로 전달된 신호인지를 결정하여 적

외선 무선컨트롤러를 통하여 차수에 해당되는 적외선 신

호를 전송하게 된다.

Fig. 7. H/W Implementation in RC-Car

그림 8은 3대의 RC-car를 이용하여 제안 시스템의 

시작품을 구현한 결과 그림이다. 보는바와 같이 맨 앞의 

차량이 응급상황(1차사고)이고 후속차량 1과 후속차량 2

가 표 1과 표 2의 응급등과 응급등 전달패턴에 따라 후

방등을 깜박이며 적외선 송신기를 통해 응급단계를 후방

차량에 알리게 된다. 

Fig. 8. Prototype of proposed system in RC-Car

이처럼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차량이 제안하는 응급

등의 패턴을 사용하여 뒤따르는 후속차량에게 적외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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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으로 상황을 알리고 동시에 응급등을 통하여 후방 운

전자에게 응급상황임을 알린다면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 

및 긴급구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5. 결론 및 토의

본 논문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갑작스런 건강악화나 인

지능력 저하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에 운전자의 

응급상황을 주변에 알림과 동시에 후속 차량의 2차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량 간 긴급통신 방법 및 시스템

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먼저 응급등의 점멸패턴 및 후속

차량을 통한 전달(relay) 방식을 고속도로 긴급통신 정책

에 채택되도록 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긴급구호에 활용

하고 고속도로 2차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를 기대한

다. 무선조정 자동차에 충돌센서, 적외선 통신모듈을 장

착하여 전방차량의 교통사고(응급상황)시 후속 자동차에 

위험을 알리고, 적외선통신과 연동하여 자동긴급제동장

치가 동작하도록 하여 2차 추돌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음을 보였다.

향후 고령화시대에 건강상태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운전자에게 제안하는 차량간 긴급통신 시스템을 경

제적인 가격으로 손쉽게 장착할 수 있게 한다면, 고속도

로에서의 갑작스런 건강악화나 교통사고 시 2차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충격에 취약한 고령 운전자

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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